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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Recently, the effect of using social media on psychological well-being has been highlighted. However, studies 

exploring factors that may predict the quality of social media relationships are relatively ra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social media activity and psychological states, such as loneliness and depression, can predict 

the quality of social media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quarantine period using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Ninety-five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report survey on loneliness, Instagram activity, quality of social 

media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t different time points (during the self-isolation and after the release of 

self-isolation). Similarity analyses, includ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RSA), and classific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at each point in time. The results of MDS revealed 

that time spent on social media and depression were distinguished from others in the first dimension, and loneliness 

and passive use were distinguished from others in the second dimension.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quality of social media relationships (high and low), and we conducted RSA on each group. Findings 

indicated an interaction between the quality of the social media relationships and the situation. Specifically, the 

effect of self-isolation on the high-quality social media relationship group is more pronounced than that on the 

low-quality group. The classification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predictors of social media relationships depend 

on whether or not they are isolated.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social media relationship could 

be well predicted when people are not in isolated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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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  웰빙에 미치는 향이 부각되고 있으나 어떤 요소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의 질을 측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드물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동안 인스타그램 활동과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 상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성인 95명을 상으로 자가격리 과 자가격리 해제 후 시 에서 외로움, 인스타그

램 활동,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우울 등에 해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그 후, 다차원 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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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상유사성분석, 분류분석을 각 시 에 해 수행하 다. 다차원척도법 결과, 1차원에서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과 

우울이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었으며, 2차원에서 외로움과 수동  이용이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었다. 그 후 소셜미

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의 고,  집단에 해 표상유사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자가격리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분석 결과에서도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측 변인이 사회  고립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사회  고립 상황에 있지 않을 때 인스타그램 이용 변인과 심리  변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를 

더 잘 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인스타그램, 사회  고립, 표상유사성분석, 분류분석

1. 서론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사회  계 형성과 

정보 공유에 있어 필수 매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계가 오 라인 계까지 확장

되거나, 오 라인 계가 온라인 계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Williams, 2006). 이처

럼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심리  향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재까지 그 향력이 정 인 

혹은 부정 인지에 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보고되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  변인

에 미치는 향에 해 견해가 엇갈리는 이유를 기존

의 연구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의 다양한 측면이 아니라 

이용 시간이나 강도와 같은 일차원 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동  이용, 

수동  이용, 상호작용  이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

게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있는 추세이다(Verduyn et 

al., 2015; Yang, 2016; Choi, 2019).

Gerson et al.(2017)이 개발한 ‘Passive and Active 

Facebook Use Measure(PAUM)’에서는 특정 타인과 상

호작용하지 않지만 사진, 상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하

는 것을 능동  이용, 타인의 로필이나 게시물 등을 

훑어보기(browse)만 하는 것을 수동  이용, 타인의 게

시물에 댓  혹은 답 을 달거나 채 을 하는 것을 상

호작용  이용이라 정의하 으며, 오늘날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에 따른 심리사회  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고 있다.

구체 으로 Verduyn et al.(2015)이 85명의 학생 페

이스북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페이스북

의 수동  이용은 낮은 주  만족감을, 능동 , 상호

작용  이용은 높은 주  만족감을 측한다고 밝혔

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Yang(2016)은 인스타그램의 상호작용  이용과 수동

 이용 모두 외로움을 경감시키지만, 능동  이용은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이

와 비슷하게 국내에서 여 생을 상으로 실시한 

Choi(2019)의 연구에서 한 능동  인스타그램 이용

자들은 자아존 감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존 감이 낮은 수동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우

울감을 더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능동  이용이 

수동  이용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더 정 인 

향을 미침을 암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일상 인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심리사회  

향에 국한되며, 재해 재난으로 인한 ‘사회  고립 상황’

에서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재까지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해 세계  차원에서 사회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 다(Saltzman et al., 2020; 

Lee et al., 2021). 이러한 심리  디스트 스를 해소하

기 한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소

통이 증함에 따라(Marotta et al., 2020), 연구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향에 심을 보이며 이와 련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를 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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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상호작용  이용으로 나 어 각각의 활동을 독

립 으로 연구한 Bousardt(2021)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해 얻는 사회  지지 등은 외로

움을 경감한다고 보고하 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능동

, 상호작용  인스타그램 이용은 이용자의 사회  연

결감(social connectedness)을 향상시키며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 다

(Al-Dwaikat et al., 2020; Masciantonio et al., 2021; 

Yang & Lee, 2020).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이

용 행태와 주 인 삶의 만족감의 계를 알아보기 

한 연구에서 Masciantonio et al.(2021)은 수동  이용

은 상향비교로 인해 부정 정서가 유발되는 반면, 능동

 이용은 사회  지지를 통해 정 정서를 유발한다

는 결과를 보고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양상에 따

라 이용자의 심리 건강에 미치는 향이 상이함을 시

사하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COVID-19로 인한 격

리 기간 동안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사람들 간의 계와 

사회  연결감을 더 향상시키며, 이런 간 인 사회  

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분석

(classification)과 더불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표상유사성분석(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등이 포함된 유사성 분석을 이용하여 자가격리 과 후 

시 으로 두 시 을 나 어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  

변인에 미치는 향을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 소셜미디

어 상에서의 계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차원척도법, 분류분석 등이 포함된 다변량 분석방

법은 주로 데이터의 성격이 복잡한 뇌 상 데이터 분

석을 해 활발히 이용되어 왔으며(Portugal et al., 

2020) 최근에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기분장애와 

같은 생체지표를 구조 , 기능  뇌 상 데이터를 통

해 측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de Kwaasteniet et al., 

2013; Fu et al., 2008, for review, see Patel et al., 2016). 

뇌 상 데이터보다 비교  간단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임상군 측을 한 시도도 이루어

져 왔다. 구체 으로 Haslam & Beck(1993)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항목 수를 특성(feature)으로 

사용하여 환자를우울 증후군의 하  유형으로 분류하

기 해 범주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바 있으며, Serretti 

et al.(2007)은 임상  변인을 사용한 반응 측을 해 

다  퍼셉트론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하여 재의 약

물 복용 상태, 성격 장애의 여부 등이 Hamilton-D 척도

의 수를 통한 우울 증상을 측하는데 주요 변인이

라고 보고한 바 있다. 

다변량 분석 방법은 자료의 정보 손실이 어 신뢰

도가 높은 통계  분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은 측정된 자료의 정

보를 요약하여 조건 간 혹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일변량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반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특히 행동측정치를 기반으로 심리  종속변인

을 측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분

류분석과 유사성 분석을 이용하여 외로움, 우울감과 같

은 심리  변인을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변인들을 이용해

서 측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 상

2022년 6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편의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상을 모집하 다. 설문에 응답한 일시

를 기 으로 6개월 이내 일주일 이상 자가격리 경험이 

있으며 인스타그램 이용자인 만 18세 이상 성인 95명

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한 95명 

 본 연구의 목 에 합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91명(남성 29명, 여성 62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설

정하 다. 본 연구는 북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2022-04-007-001).

2.2. 연구 차

외로움, 우울감,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정하기 

해 연구 상들에게 자가격리 당시 시 과 해제 후 

시 에서 연구 상들에게 같은 척도에 2번 응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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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본 연구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을 상으

로 하 으므로 참가자들은 각 척도들에 응답하기에 앞

서 자가격리 당시의 회상을 돕기 한 단서로서 5가지 

문장 완성하기 과제를 수행하 다(‘자가격리 상자라

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내 심정은’, ‘자가격리 상자라

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  할 일은’, ‘자가격리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일은’, ‘자가격리 도  가장 많이 

한 행동은’, ‘자가격리 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2.3. 측정 도구

2.3.1. 외로움 척도

외로움 측정에는 외로움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 인 

도구  하나인 UCLA 외로움 척도 3 (Russell, 1996)

을 Jin & Hwang(2021)이 타당화한 한국  UCLA 외로

움 척도 3 을 이용하 다. 본 척도는 외로움 정 문

항 11개와 외로움 부정 문항 9개, 총 20문항으로 이루

어졌으며, 4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  그

지 않다, 4=항상 그 다). Jin & Hwang(2021)의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2. 우울감 척도

우울감 측정에는 Andersen et al.(1994)이 개발하고, 

고령화패 과 여성가족패 에서 번역하여 국내에서 사

용한 축약형 CES-D-10 척도를 사용하 다. CES-D-10 

Andersen form은 원척도의 문항을 그 로 활용하 으

며 Bae et al.(2020)이 요인 구조  측정불변성 검증을 

한 결과 성별, 연령 와 상 없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

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4=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

음). Bae et al.(20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2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3.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자가격리 도 과 해제 후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이

용 시간 측정을 해 단일 문항을 사용하 다. Ellison 

et al.(2007)의 ‘페이스북 이용 강도 척도’에서 페이스북 

이용 시간에 해 묻는 문항을 번역하여 이용하 으며  

해당 문항은 6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10분 미

만, 2=10분 이상 30분 이하, 3=30분 과 1시간 미만, 

4=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6=3시간 이상).

2.3.4.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는 Yang(2016)의 연구에서 이

용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다. Yang(2016)

은 인스타그램 이용 행태를 상호작용  이용, 수동  

이용, 능동  이용으로 구분하여 각 행태 당 두 문항씩

을 구성한 척도를 이용하 다. Yang(2016)의 정의에 

의하면 타인을 커뮤니 이션에 직 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상호작용  이용(interaction),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그  게시물이나 로필을 엿보기만 하

는 행 를 수동  이용(browsing), 특정 인물을 겨냥하

지 않고 범 하게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능

동  이용(broadcasting)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도 각각

의 이용 행태를 이와 같이 정의하 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

다(1=  하지 않는다, 5=하루에 여러 번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79 다.

2.3.5.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정하기 해 

Hwang et al.(2019)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 다. 본 척

도는 ‘친 ’, ‘ 심’, ‘연계’, ‘매력’ 등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 당 Cronbach’s a는 각각 .936, 

.848, .909, .811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척도의 항목들

을 추출할 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주로 항목 추

출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간의 

계의 질을 측정하는데 하다고 단되었다.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

다(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2.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분석은 MATLAB R2022a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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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유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분석 방안으로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표상유사성분석

(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RSA)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기 해 7종류의 척도(외

로움,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상호작용  이용, 능동  

이용, 수동  이용,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계의 질, 우

울감)에 한 91×91 참가자간 상 행렬을 구하 다. 상

행렬을 바탕으로 2차원 MDS를 실시하 으며, 도출

된 MDS 좌표값과 7종류 척도와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해 차원 별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시간  간  각 변인의 집단의 유사성 행렬 간 유사

성을 측정하기 한 표상유사성분석을 실시하 다

(Krigestehorte et al., 2008). 표상유사성분석은 특히 인

지  계산신경과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데이

터를 비교하기 한 방법으로 고안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 분석방법은 상 행렬, 거리행렬 등과 같은 유사성 

행렬끼리 통계 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측

정치와 생리측정치, 실제 데이터와 이론 모형 등 직

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끼리 비교할 수 있다

(Kriegeskorte et al., 2008). 일반 으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자극(혹은 참가자)이 행(row)으로, 측

정치(행동, 생리, 뇌 측정치)가 열(column)로 치하는

데, 행(row)에 치한 자극 혹은 참가자는 데이터의 종

류에 일 일 수 있으나 측정치는 그 내용이나 수 등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상유사성분석은 다양한 종

류의 데이터를 일 으로 자극 × 자극의 형태로 변환

하여 비교한다. 서로 비교하고자 하는 두 종류의 데이

터를 각각 변인 × 변인이 되도록 상 분석한 뒤, 상

행렬의 각선 값을 제외한 비 각선 값을 추출하 다. 

이 게 추출된 값을 벡터화한 뒤 두 벡터의 스피어만

(Spearman) 상 이 표상유사성분석의 결과값으로 사

용되었다(Kriegeskorte et al., 2008). 

2.4.2. 분류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목   하나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 계의 질을 다른 척도로 측하는 것이다. 이를 

해 최신 다변량 분석방법  하나인 분류분석

(classification)을 실시하 다. 분류분석은 두 시간  각

각에 하여 시행되었다. 각 시간 에서 한 참가자의 

데이터를 검증집단(test set), 나머지 참가자의 데이터

는 훈련집단(training set)으로 나 었다. 소셜미디어 상

에서의 계의 질을 측하기 하여 계의 질 척도

의 앙값을 기 으로 높고 낮은 더미코딩(dummy 

coding)을 하 다. 훈련집단의 데이터를 통해 훈련집단

의 계의 질 유형을 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

델에 훈련시킨 후, 이를 분류기(classifier)로 사용하여 

검증집단의 계의 질 유형을 측하기 한 검증(test)

을 실시하 다.  기술된 차를 모든 참가자에 용

하여 91회 반복하는 91겹 교차검증(91-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여 평균 정확도(accuracy)를 계산

하 다. 유의성 검증을 해 이항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평균 정확성에 해 우연수  내 유의수  검증을 실

시하 다.

훈련  검증에서 사용된 특성(feature)은 다음과 같

이 두 종류 다. 첫 번째는 6개 척도(외로움, 인스타그

램 이용시간, 상호작용  이용, 능동  이용, 수동  이

용, 우울감)의 모든 문항이 포함된 모델, 두 번째는 각 

척도별 문항이 개별 으로 용된 모델, 이 게 두 종

류의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6개 척도가 모두 포함된 

분류분석에서는 특성 선택(feature selection) 과정을 추

가 으로 실시했는데, 이 방법은 각각의 겹(fold)마다 

분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문항부터 그 지 못한 문

항까지의 가 치(weight)을 모든 문항별로 계산하여 내

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문항부터 

순차 으로 분류에 포함하여 문항의 수 별로 정확도를 

보고하 다.

3. 결과

3.1. 유사성 분석 결과

91명의 참가자들이 응답한 7종류의 척도(외로움, 인

스타그램 이용시간, 상호작용  이용, 능동  이용, 수

동  이용,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우울감)

들 간의 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두 시간

 사이의 두 유사성 행렬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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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유사성분석 결과는 r=.9182로, 두 시간  사이의 

변인들 간 계의 패턴은 유사하 다. 단, 외로움과 우

울감 간의 계가 자가격리 에는 두 변인 간의 상  

계수가 .3677이었지만 자가격리 후에는 .6661로 증가

하여 두 변인 간의 정  상 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각 시간 의 상 행렬을 2차원 다차원척도

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두 시간  모두 1차원에서 우

울감과 SNS 이용시간(x축 좌표 평균: .562)  나머지 

척도들(-.225), 2차원에서 수동  이용과 외로움(y축 좌

표 평균: .403)  나머지 척도들(-.161)로 구분됨을 확

인하 다. 

두 시간 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높고 

낮은 두 집단 사이의 척도 계 유사성을 비교하기 

하여 표상유사성분석을 실시하 다(Fig. 3). 그 결과 각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로 인한 집단별 두 시

간 의 유사성(낮은 집단: r=.8357, 높은 집단: r=.3214)

이, 각 시간 별 두 집단의 유사성(자가격리 : 

r=.5107, 자가격리 후: r=.1321)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자가격리 후의 차이보다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더 컸으며, 이는 참가자

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시간 )보다  계의 

질이 높고 낮음에 의해 소셜미디어 련 변인들과 심

리  변인들 사이의 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두 시간  간 계의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간

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는데,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낮은 집단은 자가격리 이나 후에 변인

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계의 질이 높은 집단은 

자가격리 과 후 시간 에서 더 큰 차이가 발견되었

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맺는 계의 질이 더 높은 집

단은 자가격리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상유사성분석 결과는 Fig. 4와 같이 다차원척도

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종류의 유사성 행렬은 소셜미

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1차원)과 시간 (2차원)의 2

Fig. 3. Results of 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between

the two timepoints and 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groups.

Each matrix indicates visualization of correlation matrix 

between the six scales. r indicates Spearman correlation 

between two similarity matrices. Time 1=during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active use, 

passiv=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Fig. 2. Results of multidimensional scaling based on the seven

scales. Each circle indicates each variable. Time 1=during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 

active use, passiv=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Fig. 1. Visualizations of correlation matrices between the seven

scales of two timepoints. Time 1=during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active use, passiv= 

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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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공간에 표상되었다. 다차원척도법의 특성상, 실제 

데이터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변인이 먼  등장

하는 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시간 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시간  간 차이보다 집단 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개의 척도 각각에 하여 척도의 높고 낮은 집단 

간 나머지 척도들 간의 계가 두 시간  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하여 척도를 앙값을 기 으로 높

고 낮은 집단으로 나 고 나머지 6개의 척도들 간의 

상 을 구하 다(Fig. 5). 각 척도별 4개의 유사성 행렬

을 표상유사성분석 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반 으

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시간 )보다 각 변인에 

Fig. 5. Visualization of correlation matrices between the six scales for high and low groups of the seven scales. Time 1=during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active use,

passiv=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Fig. 4. Multidimensional scaling result of RSA. 1=during 

self-quarantine, 2=after self-quarantine 

Fig. 6. Visualization of 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between the two timepoints and high and low groups for each scale.

1=during self-quarantine, 2=after self-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 active

use, passiv=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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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정이 높고 낮음에 의해 소셜미디어 련 변인

들과 심리  변인들 사이의 계가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외로움과 우울감 변인에서 

발견되었는데, 외로움과 우울감이 높은 집단은 자가격

리 과 후 간의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자가격리 유

무의 차이가 은 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낮은 집단

은 낮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자가격리 유무의 차이가 있

었다(Fig. 6. ‘loneli’, ‘dep’의 1-Low와 2-Low, 1-High와 

2-High). 한 자가격리 후 외로움과 우울감이 높고 낮

은 집단 사이의 유사성이 자가격리 일 때의 유사성

보다 낮았으며, 이 결과는 외로움과 우울감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자가격리 일 때보다 자가격리가 끝난 이

후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분류분석 결과

6종류의 척도(외로움,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상호작

용  이용, 능동  이용, 수동  이용,  우울감)로 소

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하기 해 실시한 

분류분석 결과 자가격리 일 때에는 우연수 보다 유

의미하게 측하는데 실패한 반면(정확도=.5385, p

>.05), 자가격리 후에는 우연수 보다 유의미하게 측

하 다(정확도=.6154, p <.05). 특성 선택을 이용한 분

류분석에서 역시 자가격리 후에는 분류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특성의 수의 변화에 일정하게 유의미하게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할 수 있었던 

반면(Fig. 7, 빨간 선), 자가격리 에는 유의미한 측

이 실패하 다(Fig. 7, 란 선).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측에 기여하는 

척도를 단하기 해 각 척도별로 분류분석을 실시

하 다(Fig. 8). 그 결과 자가격리 일 때는 능동  

이용만이 계의 질을 측할 수 있었던 반면, 자가

격리 후일때는 외로움,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상호작

용  이용, 능동  이용이  계의 질을 유의미하게 

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 계의 질 측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 련 변인 

 심리  변인이 자가격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사회  고립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인스

타그램 이용 행태와 심리  변인의 계를 탐색 으로 

알아보고자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자가격리 도 과 해제 후 시  간 변인들의 계를 비

교하 다. 이를 한 방법으로 다변량 분석방법인 다차

원척도법과 표상유사성분석,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두 시  모두 1차원에서 이용 

시간, 우울감과 나머지 변인들, 2차원에서 외로움, 수

Fig. 8. Results of classification analyses based on the seven

scales. Each bar indicates individual accuracy for each scale.

Dotted line indicates critical value and dashed line indicates

chance level. Time 1=in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 

quarantine, loneli=loneliness, time=time spent on Instagram, 

inter=interactive use, active=active use, passiv=passive use, 

relate=social media relationship quality, 

and dep=depression. * p<.05 

Fig. 7. Results of classification analyses using feature selection

based on the seven scales. Time 1=during self-quarantine, 

Time 2=after self-quarantine. Time point 1 (blue) and 2 (red) 

lines indicate classification accuracies over time. Dotted line 

indicates critical value and solid line indicates ch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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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용과 나머지 변인들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구

분은 자가격리 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울할수록 소셜미디어를 더 오래 이용한다는 Noh 

(201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이런 경향은 사회

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을 때 더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상유사성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이용과 외로움, 

우울감 간의 계는 사회  고립과 같은 환경  요소

보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와 같은 심리  요소

의 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자가격리 당시에 계의 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외롭고 우울할수록 인스타그램을 더 오

래 이용하고, 더 능동 이고 상호작용 으로 이용하

는 경향이 있었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에도 계

의 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외롭고 우울할

수록 소셜미디어를 더 능동 이고 상호작용 으로 이

용하 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에 

따라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때 인스타그램 이용 행

태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스타그램을 능

동 이고 상호작용 으로 이용할 수록 이용자에게 

정 인 향을 미친다는 Yang(201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이 높은 집

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외로움과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 해볼 수 있다. 시간

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존재했는데, 시간 의 차

이는 계의 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계의 질이 높은 집단은 자가

격리 당시에 외로울수록 인스타그램을 더 상호작용

으로 이용하 으며, 우울할수록 더 능동 이고 상호

작용 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높은 집단은 우울할수록 

소셜미디어를 더 오래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이 길수록 외로움은 감소한다는 Yoo & Jeong(2017)

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종합 으로 소셜미

디어 상에서의 좋은 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소셜미디어에 더 많이 

표출하고, 이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연결감을 향상시켜 자가격리로 인해 겪는 심리  디스

트 스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자가격리 상황과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간의 상

호작용은 분류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계

의 질을 측하기 해 실시한 분류분석 결과, 자가격

리 에는 능동  이용만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를 유의하게 측할 수 있었던 반면, 자가격리 후에는 

능동  이용과 더불어 외로움,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상호작용  이용 변인 역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

의 질을 유의하게 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팬

데믹 기간 동안 신체 인 활동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

는 것이 정 인 이미지를 만들며, 사람들과의 계를 

향상시킨다는 Zuo et al.(2021)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인

스타그램 이용 시간  심리  변인 간 계를 이해하

기 해서는 이용자가 처한 환경  요소 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함의 들을 지녔지만 한계 도 

존재한다. 먼 , 실제로 자가격리 인 사람을 추 하

여 종단연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에게 격리 당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하여 

오로지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했다는 한계 이 있다. 이

러한 문제 을 최 한 이기 해 참가자가 그 당시

를 최 한 잘 회상할 수 있도록 척도에 응답하기 에 

회상을 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자가격리 해제 후 6개

월이 넘지 않은 사람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정상  이용과 문제  이용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

로움 경감을 목 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과다

사용, 혹은 독 험성이 높으며(Seo et al., 2015) 이는 

다시 사회  고립을 증가시킨다(Lee & Chung, 2020). 

따라서 소셜미디어 이용의 장기 인 향 악을 해

서는 외로움, 우울감과 같은 정서  디스트 스를 겪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정상 , 비정상  이용을 비교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사성 분석, 

분류분석 등을 이용하여 일상  상황과 사회  고립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을 측하는 

변인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 으로 임상

심리 분야의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종속변인을 

하나로 하는 일변량분석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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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정보를 손실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자기보고 척도를 통해 얻은 행동측정치에 분류분석

과 같은 다변량 분석방법을 용하여 주요 심 변인

들 외의 변인들의 계도 살펴보아 보다 심도 있는 탐

구가 가능하 다. 따라서 후의 자기보고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이 다변량분석 방법을 이용해 모

든 변인들 간의 계를 고려할 경우 보다 신뢰로운 

측 모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심리학 연구에서 

최근 요한 쟁  의 하나인 참가자 간 일 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 실험심리학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 간 집단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조건 내 혹은 조건 간 참가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일 인 지에 한 

심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비교  최근에 이를 직

으로 측정하여 검증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인 참가자 

간 상 (intersubject correlation) (Hasson et al., 2004), 

혹은 참가자 간 표상유사성분석(intersubject representational 

similarity analysis) (Chen et al., 2020; Finn et al., 2020)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심리  구인에 한 행동, 생리, 뇌의 반응이 얼마

나 일 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Jang et al., 

2023; Kim et al., 2022). 따라서 와 같은 분석 방법

을 용하면 본 연구에서도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계의 질 등과 같은 심리  변인 별로 집단을 구분

하여 반응 일 성 측정을 통해 인스타그램 이용 행

태별 문항 반응의 일 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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